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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C, 부동산 대책으로 영업 개선
주택 공급확대 정책 영향 건자재 매출확대 … 페인트․석고보드도

삼성증권은 11월10일 정부가 내놓을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주택의 공급확대가 핵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에 

따라 KCC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가 35만6000원에 <매수> 견해를 유지했다.

송준덕 애널리스트는 “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신도시 조기공급을 포함 공급확대”라고 규정하고 “공급확대로

의 정책변화는 KCC에 매우 우호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현재 KCC의 매출구조상 건축자재 및 PVC(Polyvinyl Chloride) 41%, 건축용 페인트 5%, 건축용 유리 10% 

등 건설관련 부문의 비중이 56%에 달하는데, 2002-03년 연평균 13%의 성장세를 보이던 건축자재 부문이 주

택 공급감소로 2005년에는 성장률이 0.8%로 떨어졌으나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이 현실화되

면 성장률이 다시 10%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.

또 KCC가 석고보드 및 단열재 시장점유율이 60%에 달하는 등 시장지배력이 높아 영업이익률이 지난 3년

간의 불황에도 10%를 웃돌았기 때문에 시장 회복시 영업이익률이 20%를 상회할 수 있으며, 환경 및 인체에 

유해한 건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 건축법과 무기질 불연재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 소방법으로 친환경 페인

트 및 석고보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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